
 

일일 국제 기후･에너지 동향

신재생에너지

u 캐나다 수소 사업 지연 동향(주밴쿠버총영사관)

¡ 캐나다 현지 언론보도(Globe and Mail)에 따르면, 10.10(목) 호주 에너지기업인 Fortescue社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프린스 조지시에 투자를 추진해온 그린수소 프로젝트인 Coyote 사업 
추진을 중단키로 함.

- Fortescue社는 프린스 조지시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변환하여 BC주 프린스 
루퍼트시까지 철도로 운송 후, 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린수소 생산에 
필요한 1,000MW 수준의 전력을 BC주가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사업 추진 중단 

- BC주에 내년 완공될 Site C 수력발전댐의 전체 전력 발전량이 1,110MW 수준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공급이 불투명하였으며, Fortescue社는 보다 양호한 조건의 전력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언급

¡ 한편, 독일에서도 2025년부터 뉴펀들랜드주, 노바스코시아주 등 캐나다 동부로부터의 그린수소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독일 내 수소 운송 파이프라인 건설 지연과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수소 에너지 경제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캐나다로부터 그린수소 수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독일은 2030년까지 국내 소비 수소의 70%를 노르웨이, 중동, 캐나다 등으로부터 수입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2022년 독일과 캐나다는 대서양 그린수소 회랑(transatlantic green hydrogen 
corridor) 개발을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캐나다 동부에서는 10개 내외의 그린수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최종투자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며, 뉴펀들랜드주 그린수소 사업의 경우도 주정부 승인은 
받았으나 최종투자결정은 2025년초를 목표로 준비 중

¡ 아울러, BC주 블루수소 사업을 추진 중인 Hydrogen Canada社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일본 
종합상사들도 BC주 프린스 조지시 인근에 다수 블루수소 투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캐나다로부터 
수소를 수입할 일본 정부의 수소 보조금 지급 규모 등에 대한 불투명성과 수소 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대부분의 블루수소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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